
F10	친 구 들

머리사 드니스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모든 

선한 은사를 붙들고”(모로나이서 

10:30)

“E stas son las 
mañanitas …”

엄마의 노랫소리에 잉그리드는 

잠에서 깼어요. 눈을 뜬 

잉그리드는 엄마가 방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엄마는 잉그리드의 생일마다 특별한 

생일 노래를 불러 주세요.

“생일 축하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같이 파티 준비하자.”

잉그리드는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는 초콜릿 케이크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궁금한데!’ 

잉그리드는 침대에서 나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밖에 서 있는 

자카란다 나무에 보라빛 꽃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잉그리드가 엄마를 도와 소파를 방으로 옮겼고, 그 덕분에 

거실에는 큰 공간이 생겼어요. 잉그리드는 엄마를 

도와 케이크에 설탕을 바르고 양초 일곱 개도 

꽂았어요. 이제 파티가 시작될 거예요!

학교 친구들과 초등회 친구들이 

잉그리드의 집으로 모였어요. 모두 함께 

놀이도 하고, 케이크도 먹었지요. 이제, 

잉그리드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잉그리드는 책 한 권과 호랑이 

인형, 그리고 장식이 달린 팔찌를 

받았어요.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잉그리드는 엄마를 꼭 안아 

드렸어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놀랄 만한 특별 선물이 또 있어.” 엄마는 잉그리드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셨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엄마는 “그게 단서야.” 하고 

설명하셨어요. “다음 건 네가 

찾아야 해.”

잉그리드는 서둘러 방으로 

갔어요. 베개 밑을 들추었을 

때, 잉그리드는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빨래하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잉그리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세탁기를 열었어요. 거기 또 

다른 쪽지가 있었지요!

잉그리드는 텔레비전 뒤, 제일 좋아하는 책 

속, 욕실 깔개 밑 등에서 더 많은 단서들을 

찾아냈어요. 마지막 단서는 옷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옷장 위에는 포장된 상자가 

있었어요. 잉그리드의 키로는 닿지 않아서 

상자는 엄마가 내려 주셨어요.

잉그리드의  

특별한 생일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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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그리드는 포장지를 

뜯고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곱게 개어 있는 흰 

천과 큰 몰몬경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내년에는 네가 침례를 

받을 수 있어.”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네가 

침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특별한 선물이야.” 엄마는 

흰 천을 매만지셨어요. “이 

천으로 엄마는 네 침례복을 만들 거란다. 그리고 이것은 네가 

읽을 책이야.” 엄마가 몰몬경을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잉그리드는 엄마를 올려다보았어요. “저는 몰몬경을 읽어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엄마가 몰몬경을 

펼치셨어요. “이것 봐. 글자가 크지? 이 정도면 조금 더 읽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몰몬경을 덮은 뒤에 잉그리드에게 건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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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그리드는 손가락으로 

부드러운 겉표지를 만져 

보았어요.

“몰몬경이 참된지 스스로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약속하는데, 몰몬경을 읽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네가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날 밤, 잉그리드는 몰몬경 첫 장을 읽었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는 않았어요. 잉그리드는 경전 읽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몰몬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에도 

또 몰몬경을 읽었지요. 잉그리드는 매일 몰몬경을 읽었어요. 

몇 주가 흐른 뒤에, 잉그리드는 몰몬경이 참된지 기도하기 위해 

몰몬경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잉그리드는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몰몬경이 참된지 알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잉그리드는 잠시 기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마음속에 행복한 느낌이 샘솟는 게 느껴졌어요. 잉그리드는 

이게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약 1년 후, 잉그리드는 몰몬경을 끝까지 다 읽었어요. 

잉그리드는 이번 여덟 번째 생일에 무엇을 받게 되든지 자신이 

받은 선물 중에 최고는 언제까지나 그 몰몬경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

이 이야기는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F8쪽으로 가서 멕시코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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